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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유령도시와 지속가능성, 예외공간의 형성 
Ghost Cities, Sustainability, and Spaces of Exception in China

최근 경제위기설과 함께 재현되고 있는 중국의 빈집 문제는 기존에 유령도시 담론과 일정 
부분 연속성을 갖는다. 2000년대 이래 도시주택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개
혁을 배경으로 토지개발을 통한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등장한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유
령도시 담론에서도 제기되었던 지방정부의 토지재정 체제의 한계와 그 경제적 여파에 대
한 우려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지역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중국 
특유의 도시화 과정을 간과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톈진시 교외에서 수행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신도시의 변화 과정에 
주목하면서 유령도시를 중국의 도시화 과정을 이해하는 한 지점으로 접근한다. 해당 신도
시는 1990년대까지 수출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며 지배적인 도시개발 모델로 자리매김했던 
경제개발구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과 저탄소를 표방하며 건설되었다. 하지만 저조한 입
주 비율로 대표적인 유령도시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비교적 번화한 신도시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가 차등화된 시민권 체계를 구성요소로 하는 예외공간이라는 통치 
전략이 작용한 결과일 뿐 아니라 신도시가 예외공간으로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했음을 보
여주고자 한다. 

더불어 신자유주의화를 배경으로 제기된 예외공간 개념을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로 확장
하고자 한다. 한때 중국에서 2백 곳이 넘게 계획되었던 친환경적 도시개발은 흔히 경제적 
논리로 이해되어 왔지만 기존의 산업화로 야기된 지역적 위기와 필요는 지속가능성과 녹
색도시라는 개발 목적이 지닌 의미에 새롭게 주목하게 한다. 폭발사고 같은 산업화가 야
기한 지역적 환경재난 및 도시안전 문제는 해당 신도시가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정해영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면서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객원연구
원으로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학위논문 <약속과 배반의 도시: 중국의 
토지개발과 물질성의 정치>로 2023년도에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도시화와 토지개발, 환경개발, 시민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유예
된 주거: 중국의 건설노동자와 농민공 주거의 재생산」, 「거저 주지 않는 국가: 확장된 협
상과 재정착 농민의 권리 실천」, 「도시화의 배반: 중국 톈진시에서 약속으로서 실험적인 
신도시 개발」 등이 있다.

Date & Time: November 28, 2023. 12:00-13:00
Place: SNUAC Room 304 (3rd Floor) 


